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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황준선 기자 = 지난 13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.

2024.09.13. hwang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양소리 기자 = 보수 교육계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제2기구인 '서울보수교육감 후보단일화 선정위원회

(선정위)'가 24일 '공개 오디션'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,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선정위의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

밝혔다. 

조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뉴시스에 "이것(선정위)도 깨지면 제3, 제4단일화 기구가 나온다"며 "유권자들께서 자연스럽게 단일

화를 이끌어주실 것"이라고 불참 배경을 전했다. 

이미 제1단일화 기구인 '서울교육감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(통대위)'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 후보를 오는 25

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, 선정위가 후보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단일화 일정을 통보한 데에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

다. 

조 전 의원 불참에 따라 선정위가 이날 오후 진행하는 보수 후보 '공개 오디션'에는 김영배 성결대 교수,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

체총연합회(교총) 회장,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. 

문제는 선정위에서 자체적으로 단일 후보가 도출됐을 때다. 이 경우 통대위에서 추대된 후보, 선정위에서 추대된 후보, 그리고

독자 출마를 선언한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까지 최소 3명의 후보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. 



한편 안 전 회장과 홍 교수는 전날(23일) 통대위 단일화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최종 결과 발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

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sound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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